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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무게 줄여야 더 간다… 전기차는 다이어트 중

전기차 무게 10% 줄어들면


주행 가능 거리는 10% 늘어

윤형준 기자

입력 2021.08.24 20:33

독일 자동차 업체 포르셰는 요즘 3D(입체) 프린터로 전기차 모터·감속기 보호용 외장 부품(하

우징)을 제작하는 기술을 연구·개발 중이다. 3D 프린터로 만들면 이음새를 완전히 없애 과거

쇳물 주조 방식보다 무게는 10%(약 10kg) 줄이면서 강도는 높일 수 있다. 포르셰가 직접 부품

제작 기술 개발에 나선 것은 전기차 무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전기차 선택 기준에

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완충 후 주행거리인데, 무게가 10% 줄면 주행 가능 거리도 10%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체들이 급성장 중인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해 ‘자동차 살 빼기’ 경쟁을 치열

하게 벌이고 있다. 신공법을 적용해 새로운 차체를 만들고, 신소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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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로 부품 만들고, 배터리를 차체로 활용하고… 포르셰가 3D 프린터로 만든

전기차 부품(위쪽 사진). 3D 프린터로 만들면 이음매·빈틈이 없어져 무게는 줄고

강성은 높아진다. 테슬라는 배터리(아래쪽 사진 벌집 형태 구조물)를 차체 일부로

활용, 차 무게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 중이다.
/포르셰·테슬라

◇각양각색의 전기차 다이어트법

현대차는 아이오닉5 등 전기차 차체 제작 시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은 알루미늄을 사용하

고 있다. 알루미늄은 일반 철보다는 가격이 비싸 생산비가 오를 수밖에 없지만, 무게를 줄이고

자 이 같이 결정했다. 또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을 적용하면서, 배터리를 차 하부에 개

방형으로 탑재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설계했다. 냉각 효율성을 높여 배터리 냉각용 부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터·감속기·인버터 등 동력계 부품도 일체화해 무게를

줄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새로운 전기차를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경량화

였다”며 “무게를 줄이는 기술은 핵심 경쟁력이며 철저한 보안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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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회사들은 무게를 줄이려 신소재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신형 전기차

를 개발하면서 탄소섬유 소재를 섞어 차체 뼈대(섀시)를 만들었다. 재규어 측은 “무게는 기존

철강 차체보다 35㎏ 이상 줄고, 차체 강성은 30% 높아진다”고 밝혔다. 재규어는 이 기술을 적

용한 신형 전기차를 내년 중 실험 주행할 예정이다.

전기차가 무게에 민감한 것은 배터리를 탑재한 탓에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최소 20% 정도 무

겁기 때문이다. 일반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무게만 400~450㎏에 달한다.

테슬라와 CATL은 이 배터리를 차체 일부로 활용하는 ‘C2C’(셀투섀시) 기술을 개발 중이다.

배터리는 안전 차원에서 단단한 하우징 부품으로 포장하는데, 이를 차량 섀시 안에 넣어 철강

을 덜 쓰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설계 중이다. 도요타는 차세대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

해 차 무게를 30% 줄인다는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와 볼보는 배터리 용량을 30~50%가량

늘리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나섰다. 배터리 용량을 키워 배터리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것이

다.

◇부품 업계는 경량화 신소재 발굴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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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업계는 전기차 부품 경량화를 겨냥한 신소재 활용과 발굴에 열을 올리고 있다. LS

전선은 구리보다 40% 가벼운 알루미늄을 활용해 전선을 만들고 있다. 전기차 한 대에는 보통

구리 전선 25㎏이 들어가는데, 알루미늄으로 바꾸면 전선 무게가 15㎏으로 줄어든다.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올 3월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특수 섬유 아라미드의 생산량을 25% 늘렸다. 아라

미드를 전기차 타이어, 벨트·호스·브레이크 패드에 섞으면 내구성은 유지하면서 무게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신소재들은 강판 등 전통적인 자동차 소재를 대체하고 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회사 맥

킨지에 따르면, 자동차 경량화 소재의 사용 비율은 지난 2010년 29%에서 2030년 67%까지 늘

어날 전망이다. 맥킨지는 일반 강판을 알루미늄·마그네슘 등 비철금속과 특수 플라스틱 소재

로 대체하면 차 무게를 최대 49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필수 전기차협회

장(대림대 교수)은 “전기차 무게가 줄어 주행 가능 거리가 늘면 충전 인프라 확보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차 무게 감량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

다.

윤형준 기자

오피니언

정치 뉴스

국제 뉴스

사회 뉴스

경제 뉴스

스포츠 뉴스

연예 뉴스

문화·라이프 뉴스

조선멤버스

https://www.chosun.com/people/yoon-hyungjun/
mailto:bro@chosun.com
https://www.chosun.com/opinion/
https://www.chosun.com/politics/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
https://www.chosun.com/national/
https://www.chosun.com/economy/
https://www.chosun.com/sports/
https://www.chosun.com/entertainments/
https://www.chosun.com/culture-life/
http://newsteacher.chosun.com/


2021. 8. 31. 무게 줄여야 더 간다… 전기차는 다이어트 중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auto/2021/08/25/BET3ZRGCFVABHHC5G4GJITIYJI/ 5/5

DB조선

http://srchdb1.chosun.com/pdf/i_service/index.jsp
https://www.facebook.com/chosun/
https://twitter.com/Chosun
https://www.youtube.com/user/chosunmedia
https://www.instagram.com/_news.c_/

